모방도 경쟁력… 글로벌기업들 他업종서 배운다 

출처 : 이원준 액센츄어 제조·유통서비스산업 대표     2007.05.05    

지난해 9월 경영난에 빠진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Ford)의 CEO(최고경영자)로 취임한 앨런 멀럴리(Mulally) 전 보잉 부사장은 ‘모방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imitation)’을 강조한다. 그는 보잉에서 성공을 거둔 ‘린(lean) 생산 방식’을 포드에 도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린 생산 방식이란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비(非)부가가치 요인을 걸러내고, 낮은 비용으로 최적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 기법으로, 일본 도요타가 원조다. 자동차 업체가 개발한 생산방식을 항공업계가 도입하고, 이를 다시 다른 자동체 업체가 배우는 셈이다. 멀럴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와 생산시스템은 다름아닌 도요타의 시스템”이라고 강조해왔다.

■ 보잉사(社)의 GE·도요타 배우기

멀럴리는 보잉 재직 시절 ‘모방을 통한 혁신’을 통해 톡톡히 재미를 봤다. 90년대 중반 보잉사가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 경쟁사인 에어버스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당시 멀럴리와 같은 경영진이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 모방에 앞장섰기 때문이었다. 보잉은 모든 생산라인에 도요타의 린 생산방식을 적용해 생산시간을 단축했다. 777기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던 시간은 과거 20일에서 16일로 줄었고, 앞으로는 12일까지 단축될 계획이다.

보잉은 도요타 생산방식뿐 아니라 GE의 직원교육시스템도 모방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의 ‘리더십센터’는 GE의 연수원인 크로톤빌에서 영감을 받았다. 보잉사는 직원들에게 도전적인 업무를 맡겨 역량을 키우는 인재육성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 방식은 GE가 크로톤빌 연수원에서 쓰고 있는 ‘도전적 목표 설정(stretch goal)’에서 배운 것이다. 보잉의 교본이 된 GE 역시 모토롤라에서 시작된 ‘6시그마’를 도입해 최고의 경영혁신기법으로 발전시킨 모방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멀럴리는 포드가 위기에 빠진 원인으로 “혁신을 위한 학습을 게을리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도요타를 비롯한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생산기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을 때 포드는 기존의 지위에 만족한 채 혁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보잉에서 포드로 옮긴 멀럴리 CEO 
성공한 보잉 시스템 그대로 이식 중 
업종·규모 가리지 않고 모방 열풍


■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는 모방 열풍
업종이 다른, 자동차와 항공기 업체 간의 ‘상호 학습(mutual learning)’은 새삼스런 현상이 아니다. 
업종과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좋은 시스템을 발굴해 모방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모방을 통한 혁신’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Alcoa)의 ‘작업 중 사고 방지 프로그램’은 미국 병원들로 전파됐다. 병원들은 모든 사고를 실시간으로 보고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알코아 시스템을 도입해 병원 내 감염 등 한 번 발생한 의료사고의 재발을 막고 있다.

조선(造船)업체는 선박 엔진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 엔진 제조업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 자동차 딜러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메리어트 등 특급호텔의 서비스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병원이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핵발전소의 안전규정이나 해군의 훈련규정을 참조하고 있다. 
스위스 군(軍)은 루체른 호수 근처의 군부대에서 1245달러의 수업료를 받고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과 통솔력 등 군대식 리더십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병원들은 수술실에서 ‘이유가 있으면 멈춘다(the pause for the cause)’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환자의 병력(病歷)과 수술의 진행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던 의료진들 중 누구라도 문제를 발견할 경우 수술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단된 수술은, 발견된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재개된다. 자동차를 만들다가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 생산라인을 멈출 수 있는 도요타 방식을 빌린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파크 니콜레 헬스 서비스 병원은 도요타의 생산방식을 도입해 병원경영을 대폭 개선했다. 이 병원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입원하고 퇴원하기까지 진단자료가 늦게 도착해 치료가 늦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자료가 실시간으로 의사와 환자에게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적절치에 도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며 약물투여가 중단되는 시스템도 갖췄다. 그 결과 이 병원은 2004년에 750만 달러의 경비를 줄였고,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2차 감염률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 경쟁관계 아니어서 모방에 관대
다른 업종 간의 모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모방기업이나 피(被) 모방기업이 서로 같은 시장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두업체들은 같은 업종의 후발업체들에게는 핵심 경영 노하우를 공개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업종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품지 않는 게 보통이다. 바이엘·BP·IBM·GE 등 글로벌 기업들은 아예 모방을 상시화하자는 취지에서 서로를 지속적으로 배우기 위한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모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에 서로의 장점을 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컨소시엄의 이름은 ‘글로벌 리더십·기술 교환(Global Leadership and Technology Exchange)’으로 붙여졌다. 이들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세계 최고 효율의 연료전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기반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컨소시엄의 초대 회장은 노르웨이 해운사인 빌헬름센의 대표가 맡고 있다.

‘모방을 통한 혁신’은 남의 것을 베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더욱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절과는 다르다. 또 상품 자체를 베끼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발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모방보다는 혁신에 가깝다.

■ 무엇을 배워야 할 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모방을 통한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와 분석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무턱대고 선진적인 제도라면 가리지 않고 배우려다가는 자신의 핵심 경쟁력마저 잃기 쉽다. 모방을 통한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즉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의 조직과 제품 프로세스를 철저히 분석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남의 것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타기업에서 배운 노하우를 자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기 위해서도 자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제록스의 전 CEO였던 데이비드 컨스는 “벤치마킹은 가장 까다로운 경쟁자들이나 일류회사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의 제품·서비스·실행수준을 측정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 눈높이 낮추고 잘하는 기업 관찰해야

학습은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타인과 미래 앞에 겸손하지 않다면 배움은 불가능하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기본 전제를 깨뜨리고,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제록스(Xerox)는 미국 메인주(州)의 작은 스포츠용품점에서 효율적인 창고(재고) 운영방식을 배웠다고 밝혔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방 스포츠용품점의 세심한 창고 설비 배치와 효율적인 작업 흐름이 오늘날 제록스 재고관리의 근본이 됐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세계적 맥주회사 인베브는 미국 정부 등에서 사용했던 제로베이스예산(예산항목별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우선 순위를 재검토해 편성하는 예산) 기법을 1998년부터 도입했다. 인베브는 제로베이스예산으로 절감한 비용을 브랜드 강화에 투자해 크게 성공을 거뒀다.


최근 글로벌기업들의 주목을 받는 졸리비 푸드(Jollibee Foods)는 필리핀 최대의 패스트푸드업체로, 필리핀 내의 탄탄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마늘맛 햄버거 등 필리핀 소비자들의 독특한 입맛에 맞춘 음식을 개발해 필리핀 시장에서 맥도널드·버거킹 등 다국적 업체를 제압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모방학습의 대상에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는다. 항시 눈과 귀를 열고 선진국의 초일류기업뿐 아니라 정부 등 공공부문, 중진국과 제3세계 기업의 동향까지 예의 주시하고 장점을 배운다.
 ‘모방을 통한 혁신’의 키워드는 끊임없는 관찰과 학습이다.       ㅡ 이상 끝 ㅡ
